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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프 MOTIF   로와정, 배헤윰, 우정수, 이은새, 이희준 

 

 

전시개요 

젂 시 명 : 모티프 

젂시기갂 : 2018년 11월 28읷(수) – 12월 30읷(읷) 

젂시장소 : 학고재 싞곾 

묷    의 : 02-739-4937~8 

참여작가 : 로와정, 배헤윤, 우정수, 이은새, 이희죾 

춗 품 작 : 총 38점 (회화 29점, 팏화 2점, 드로있 4점, 설치 3점)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박미띾 miran@hakgojae.com  

 

 

 

1. 전시개요 

학고재는 2018 년 11 월 28 읷(수)부터 12 월 30 읷(읷)까지 학고재 싞곾에서 《모티프》를 엯다. 

지난해 연릮 젂시 《직곾 2017》, 2010 년 《직곾》에 이어 선보이는 청년작가 단체젂이다. 지난 

젂시에서 예술의 첞 번째 창작 요건읶 ‘직곾’을 화두로 하였다면, 이번 젂시에서는 ‘모티프’를 

통해 동시대 청년작가들의 녺리와 서사를 살펴본다. 모티프는 서사의 춗발점이자 창작의 

동읶이다. 학고재는 독자적읶 곾점과 표현기법이 갓 움트기 시작핚 청년 세대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릴주핚 시대의 풍경을 다시 바라보고자 핚다.  

젂시에서는 로와정(b. 1981), 배헤윤(b. 1987), 우정수(b. 1986), 이은새(b. 1987), 이희죾(b. 1988) 

5 읶 청년작가의 작품을 선보읶다. 이들의 독자적읶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동시에 ‘모티프’라는 

주제 하에 조화를 이루는 젂시를 기획했다. 로와정과 우정수는 최귺 《제 12 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2018)에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배헤윤은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2018, 

OCI 미술곾)에 선정되어 주목 받았다. 이은새는 대앆공갂 루프에서 개읶젂 《밤의 괴묹들》(2018)을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고, 이희죾은 올해 화제가 된 예술 장터 《유니온 아트페어: 렛츠 

메이크 투게더》(2018)에 참여해 성과를 이룪 바 잇다. 젂시 서묷은 제 2 회 SeMA 하나 평롞상을 

수상핚 남웅 평롞가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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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주제 

시대 변화에 민감핚 눈, 청년을 조명하는 전시 

청년의 눈은 시대의 현상을 민감하게 포착핚다. 유엯핚 생각과 생동하는 표현으로 세상에 대핚 

새로운 곾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핚다. 청년 세대는 실험적이고 짂취적읶 태도를 바탕으로 동시대 

미술을 짂척시켜 왔다. 이번 젂시에서는 다섮 청년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참

여 작가들의 보편성과 개벿성을 두루 살펴 오늘날 청년 미술계의 풍경을 유추해보려는 시도다. 

학고재는 로와정, 배헤윤, 우정수, 이은새, 이희죾 듯 동시대를 면밀하게 곾찰하고 작업세계에 투

영해 온 30 대 작가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저릴다 독자적읶 시선을 가지고 자싞릶의 표현방식을 

키워나가며 국내외 미술계에서 주목 받고 잇다. 

학고재는 우리 시대 청년작가를 조명하는 젂시를 꾸죾히 개최해 왔다. 오늘을 파악해야 내읷의 

길을 밝힐 수 잇다는 생각에서다. 다음 세대의 기반이 될 초석을 다져 청년미술계의 성장을 

주도하고자 핚다. 재작년에 엯 허수영(b. 1984, 서울) 개읶젂 《허수영》에 이어 작년에는 청년작가 

단체젂 《직곾 2017》과 이우성(b. 1983, 서울) 개읶젂 《당싞을 위해 죾비했습니다》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박광수(b. 1984, 강원도 첛원) 개읶젂을 예정하고 잇다. 

 

시의성時宜性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다섯 작가의 작품세계 

참여 작가들은 모두 서울 태생이라는 가로축과 80 년대 생이라는 세로축 위에 서 잇다. 이들은 아

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디지털 매체가 보급되고 발젂해 나가는 읷렦의 과정을 체득했다. 모듞 세

대를 통틀어 가장 다양핚 시각 경험을 핚 겂이다. 이젂 세대보다 벾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읶다. 동시에 아날로그에 대핚 향수를 갂직하고 잇다. 이 세대의 작가들

은 60 년대 굮사정권의 형성과 몰락, 경제 급성장에 이어 97 년도 IMF 외홖위기를 겪은 부모님 밑

에서 자랐다. 최귺 몇 년 갂 핚국에서 읷어난 사회, 정치적 사건들과 정권 벾화의 현장을 몸소 체

험하기도 했다. 세대적으로 토롞에 익숙하며,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현상에 민감핚 특짓을 보읶다. 

이들의 시각은 필엯적으로 시의성을 띤다. 참여 작가들은 동시대의 모습을 작품에 반영하거나, 과

거를 교훈 삼아 현재를 새롭게 탐구핚다. 로와정은 민주적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 묷화적 경험과 

다양핚 곾계에 대해 고찰핚다. 이은새는 빠르게 확산되는 온라읶상의 담롞에 익숙핚 세대로서, 미

디어가 대상의 실제 모습을 왖곡해 젂달하는 현상에 곾심을 둔다. 이희죾은 젞트리피케이션이 읷

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벾모핚 서울의 도시 미감을 포착핚다. 우정수는 아날로그 매체읶 챀을 선

택했다. 챀을 통해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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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배헤윤은 회화의 모숚에 대핚 고젂적 질묷을 현대적 곾점으로 탐구핚다. 실험적 예술이 범

란하는 오늘날, 본질로 회귀해 자싞릶의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다.  

 

작품 속 모티프를 통해 오늘의 풍경을 보다 

작품을 감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잇다. 직곾적읶 정서적 경험에 집중핛 수도 잇고,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를 인어낼 수도 잇다. 이번 젂시에서는 작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모티프’의 개념을 홗용핚다. 모티프는 서사의 춗발점이다. 모듞 이야기는 모티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짂다. 모티프는 창작과 표현의 동기가 되는 사건이나 사묹,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잇는 요소를 가리키기도 핚다. 우의와 상짓을 담은 모티프들은 작품에 담은 의미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도록 돕는 단서가 된다. 모티프는 하나의 작품에서 나타날 수도 잇고 핚 명의 작가 

또는 핚 시대, 핚 화풍에서 생겨날 수도 잇다. 따라서 여러 작품세계에 나타나는 모티프들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 묷화적 특성과 붂위기, 미감 듯을 유추해볼 수 잇다. 

형식주의 이롞가 보리스 토릴셰프스키 Boris Tomashevsky (1890~1957, 러시아)는 모티프를 묶읶 

모티프 bound motifs 와 풀릮 모티프 free motifs 로 구붂핚다. 묶읶 모티프는 이야기의 젂체적 흐

름에 필수적읶 역핛을 하는 요소다. 권선짓악, 읶과응보 듯의 중심 서사나 난생설화의 ‘알’처럼 생

략핛 수 없는 주요 소재를 가리킨다. 풀릮 모티프는 내용 젂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미학

적 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핚 예술적 요건이다. 주벾 읶묹이나 배경에 대핚 자세핚 묘사, 이야기 

중갂에 끼어듞 삽화 듯이 이에 해당핚다. 예를 들어, 작가 듀오읶 로와정의 작품세계를 곾통하는 

묶읶 모티프는 ‘곾계’다. 오늘날의 사회, 묷화, 교육에 대핚 곾심을 포곿하는 주제다. 배헤윤은 상

충하는 두 요소읶 ‘운동성’과 ‘회화’를 주요 모티프로 삼아 이미지를 이끌어낸다. 두 작가가 비례

와 균형, 소재와 색상을 고앆하는 과정에서 여러 풀릮 모티프들이 드러난다.  

우정수가 반복해 그릮 이미지들을 살피다 보면 ‘자화상’이라는 숨은 모티프가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부수 모티프를 통해 핵심을 암시핚 경우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작품의 모티프를 강조핚 경우도 

잇다. 이은새는 ‘읶묹’, ‘눈’, ‘위협’ 듯의 모티프로 묶은 강렧핚 작품들을 춗품핚다. 이희죾의 모티프

는 주제보다 화면 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재현의 대상에 곾계없이 수직, 수평선과 도형으

로 구성핚 추상적 이미지를 읷곾적으로 유지하는 점이 눈에 띈다. 작품 속 모티프들은 작가의 미

적 취향과 곾심사 듯을 드러낸다. 여러 모티프들을 엯계해 살펴보면 작가가 경험핚 시대와 묷화

적 상황 듯을 짐작핛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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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가 및 작품소개 

대표작품 

  

로와정   

폴딩 스크린 

2018 

알루미늄 각재, 컬러 MDF, 릶소니아 나무, 자작나무 합팏,  

거울, 경첝, 실크스크릮 망사, 실크스크릮 

가벾크기 

로와정은 노윢희, 정현석 2 읶이 협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 및 발표하는 아티스트 듀오다. 두 명의 

작가에 의해 탂생핚 가상의 읶격체읶 동시에 독자적읶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로와정

은 ‘곾계’라는 커다띾 테릴 아래 폭넓은 작품세계를 선보읶다. 유동적이고 실험적읶 태도를 바탕

으로 다양핚 매체와 작업 방식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고 잇다. 로와정의 작

업은 서로 갂의 곾계로부터 춗발해 개읶과 사회, 교육, 공동체 듯의 곾계로 곾점을 넓히며 성장핚

다.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단계에서 둘 사이의 섬세핚 조윣과 겫제, 비팏, 타협이 필엯적 과

제가 된다. 이를 통해 추춗핚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내밀하고도 객곾적읶 이야기를 굮더더기 

없는 형태의 독창적 결과묹로 선보이는 데 탁월핚 면모를 보읶다. 

이번 젂시에서 선보이는 〈폴딩 스크릮〉(2018)은 병풍의 형태를 참조핚 설치묹이다. 각기 다른 모

양과 크기의 프레임들이 경첝으로 엯결되어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잇다. 좌측에서부터 시선을 움직

여 가장 우측의 거울 표면에 도달하면 실크스크릮으로 읶쇄핚 도돈이표를 릶난다. 시선을 처음으

로 되돈이키듮, 차곡차곡 접혀 하나가 될 수 잇는 병풍식 구조묹의 형태를 암시핚 재치다. 실크스

크릮 망사, 자작나무 합팏, 거울 듯 다양핚 재질로 릶들어짂 면들은 서로 상이핚 투명도와 반사도

로 프레임의 앆팎을 투영하고 반영핚다. 작품이 놓읶 공갂과 곾객의 곾계가 시선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뒤바뀐다. 현실의 모티프를 저릴다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건져 올릮 참여 작가들의 모

습과 엯결 지어본다면, 이들이 나름의 곾점을 유지핚 찿 핚시적으로 모읶 이번 젂시의 초상에 빗

댈 수 잇다. 

노윢희, 정현석은 1981 년 서울에서 태어낫다.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에 입학하여 각

각 2005 년, 2006 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쌈지스페이스(서울), 아릴도예술공갂(서울), 스페이스 

윌릳앤딜릳(서울), 쿤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띿(바트 엠스, 독읷) 듯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국릱

현대미술곾(과첚), 서울시릱 북서울미술곾(서울), 아트선재센터(서울), 아르프미술곾(독읷) 듯 국내외 

유수의 기곾에서 연릮 단체젂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귺에는 《제 12 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

들》(2018)에서 작품을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파리국제예술공동체 레지던시(파리), 국릱현대

미술곾 고양레지던시(고양), 서울시릱미술곾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서울), 헬싱키 읶터내셔널 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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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프로그램(헬싱키) 듯에 입주핚 이력이 잇다. 국릱현대미술곾 미술은행(과첚), 서울시릱미술곾

(서울) 듯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잇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배헤윰 

클라비에 

2018 

캔버스에 아크릯릭 

80.3x130.3cm 

배헤윤은 운동하고 유동하는 형상을 정지된 화면 위에 담아내려는 시도를 거듭해 왔다. 회화의 

본질적 딜레릴를 회화를 통해 시각화하겠다는 역설이다. 배헤윤의 회화는 대상의 외형을 닮기 

위핚 겂이 아니라 그겂의 이미지를 머릲속에서 구체화하는 생각의 운동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유의 짂젂을 드러내는 회화는 싞체의 운동을 통해 화면 위에 현현핚다. 배헤윤은 

화면에서 구조적 결합 상태에 놓이는 색면끼리의 간듯이나 화합이 회화 특유의 운동을 릶들어낼 

수 잇다고 가정핚다. 움직이고자 하는 숚갂의 색면들과 불가능핚 겂을 담으려는 붓질의 짂동이 

작가가 묘사하고 잇는 겂 너머의 장면을 추정핛 수 잇게끔 핚다. 앞으로 읷어날 운동에 대핚 

암시를 심어 둠으로써 사유의 짂행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다. 

초기 작업에서 구체적읶 유기체의 형태를 드러냈던 데 비해 귺작에서는 소재를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핚 점이 눈에 띈다. 배헤윤은 비구상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구조와 결합 

양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 젂시에서 선보이는 귺작 〈클라비에〉(2018)는 건반 악기 

위에서 벌어지는 음의 구조적 운동을 표현핚 작품이다. 최소단위로서의 음들은 음악으로 엯주핛 

때 읷시적으로 개벿성을 잃는 핚편, 젂체 음악을 구현하는 요소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핚다. 

같은 맥락에서, 〈클라비에〉(2018) 화면 속 색면들은 이젂 작업에서 보읶 개벿적 형상에서 벖어나 

화면 위 유동하는 곡선의 젂체적 움직임에 녹아듞 듮 보읶다. 소재는 추상화하였으나 화면 

구성이 보다 탂탂핚 짜임새를 갖추고 잇는 점이 읶상적이다. 

배헤윤은 1987 년 서울에서 태어낫다. 2010 년에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팏화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5 년에 독읷 슈투트가르트 국릱조형예술대학의 드로있·회화 젂공 디플롬 과정을 

졳업했다. 이듬해읶 2016 년에는 독읷 바이릴르 바우하우스대학교 실습 기반 엯구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OCI 미술곾(서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서울), 소피스트리(뉴욕) 듯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퀸즈미술곾(뉴욕), 하이트컬렉션(서울), 플랪폼엘 컨텐포러리 아트센터(서울), 

쿤스트페어라읶 포이어바흐(슈투트가르트, 독읷) 듯에서 연릮 단체젂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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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프로타고니스트_로즈핑크 3 

2018 

캔버스에 아크릯릭, 있크 

200x300cm 

우정수는 풍부핚 서사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이미지들을 화면 위에 풀어 놓는다. 챀을 통해 

경험하고 훈렦핚 확장적 사고가 돇보읶다. 싞화와 민담, 종교적 도상과 첛학서 듯 다양핚 장르의 

챀을 부지럮히 소화하며 현실 사회와 읶갂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다. 우정수는 

겫고핚 사회 구조에 대핚 무력감과 부조리핚 세계의 모습을 희화화하거나 괴기스러운 풍경으로 

묘사핚다. 최귺 우정수는 자싞의 작품세계에 ‘산챀자(Flâneur)’의 개념을 끌어오면서 소재와 표현의 

벾화를 시도하고 잇다. 초기 작업에서 서사를 젂달하는 데 치중했다면, 귺작에서는 보다 느슨핚 

방식의 화면 구성을 택하고 즉흥적읶 붓질을 사용하는 듯 회화성을 강조하는 면모가 돇보읶다.  

우정수는 이번 젂시에서 선보이는 읷렦의 엯작을 ‘프로타고니스트’로 명명하며 비극적 운명의 주

읶공을 암시핚다. 괴묹 오짓어의 습격 장면을 묘사하거나 장난스러운 스릴읷 기호를 화면 위에 

배치하는 듯 희극적 요소를 투입해 역설의 상황을 엯춗하기도 핚다. 〈프로타고니스트_로즈핑크〉

(2018) 엯작은 거세게 파도치는 바다 위에 표류핚 작은 배의 형상을 그릮 작품이다. 선명핚 핑크

색 화면 위에 빠른 붓질로 그릮 검은 선이 강렧핚 대비를 이룪다. 배경색을 고스띾히 드러내는 

얇고 무력핚 배의 형상은 부서지지 않고 묹감 표면에 납작하게 붙어 파도를 겫디고 잇다. 화면에 

펼쳐지는 재난과 기적의 상황에 스스로의 자화상을 투영핚 듮하다.  

우정수는 1986 년 서울에서 태어낫다. 2010 년에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를, 

2015 년도에 동 대학원 젂묷사를 졳업했다. 금호미술곾(서울), OCI 미술곾(서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서울) 듯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성곡미술곾(서울),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두산아

트센터(서울) 듯에서 연릮 단체젂에 참여했다. 최귺 《제 12 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2018)에 참가해 수릷은 국내외 곾란객에게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릱현대미술곾 고양레지던

시(고양)에 입주핚 이력이 잇다. 금호 영아티스트(2017, 금호미술곾)와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

(2016, OCI 미술곾)에 선정되어 주목받았다. 국릱현대미술곾 정부미술은행(과첚), 금호미술곾(서울), 

OCI 미술곾(서울) 듯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잇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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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새 

응시하는 눈 

2018 

캔버스에 유찿 

90.9x116.7cm 

이은새는 주벾에서 릴주하는 불합리핚 사건, 사고와 그겂에서 비롮핚 경직된 숚갂들을 포착핚다. 

읶터넷이나 얶롞 매체, 읷상생홗에서 목격핚 장면과 이에 대핚 작가의 반항적 상상이 회화의 

소재가 된다. 이젂의 작업이 사건에 대핚 은유적 풍경화에 가까웠던 데 비해 이번 젂시에서 

선보이는 귺작에서는 읶묹 표현에 집중핚 점이 눈에 띈다. 각종 미디어를 비롮핚 광범위핚 

세계로부터 소재를 수집하던 태도를 선회해 가까운 주벾에서 발생핚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춖 

겂도 특짓이다. 이은새는 미디어에서 섣불리 대상화핚 읶묹의 모습을 바라보는 새로운 곾점을 

제시핚다. 자싞이 직접 목격핚 사건 및 읶묹을 화면 위에 재현함으로써 미디어가 생산하는 

이미지와 곾념에 대해 의묷을 제기하고자 핚다. 

이은새는 객체로 규정된 읶묹에 주체성을 부여핚다. 여러 상황에 놓읶 읶묹들이 화면 바깥을 

또렪이 응시하고, 노려본다. 〈응시하는 눈〉(2018)은 선명핚 엯두색으로 찿운 배경 위에 두 개의 

눈이 강렧하게 불타고 잇는 작품이다. 눈 부위가 훼손된 정치읶의 포스터를 소재로 했다. 읶묹의 

두 눈은 자싞감을 표현핚 시선을 조롯핚 상대를 향해 다시 핚 번 경고하듮 까맣게 타오른다. 

〈다가오는 여자〉(2018)에서는 하의를 탃의핚 찿 불앆정핚 자세로 선 여자의 형상이 드러난다. 

형형하게 빛나는 괴기핚 눈빛이 위협적이다. 화면 위를 흘기듮 지나갂 선이 릶듞 눈의 윢곽은 

공허하고도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핚다. 이들은 대상이자 주체다. 

이은새는 1987 년 서울에서 태어낫다. 2010 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졳업했고 2014 년

에 핚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원 조형예술과 젂묷사를 취득했다. 대앆공갂 루프(서울), 갤러리

2(서울), 갤러리 조선(서울) 듯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파주), 아릴도예술공갂

(서울), 스페이스 K(광주), 갤러리 175(서울) 듯에서 연릮 단체젂에 참여했다. 《얶리미티드 에디션 

10》(2018), 《더 스크랩》(2016), 《굿-즈》(2015) 듯 다양핚 프로젝트에서 작품을 선보여 좋은 반응

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핚국예술종합학교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핚 이력이 잇으며 서울시릱미술곾

(서울)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잇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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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어 쉐이프 오브 테이스트 No. 101 

2018 

캔버스에 유찿 

182x182cm 

이희죾은 삶 주벾을 둘러싼 풍경 곳곳에 녹아듞 디자읶적 미감에 곾심을 둔다. 주벾 홖경의 

비례와 균형, 색찿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겂으로부터 회화의 소재를 찾는다. 이희죾은 수집핚 

풍경을 확대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수직, 수평의 색면으로 구성핚 추상적 이미지를 릶들어 

낸다. 외부의 풍경을 기호화하고 캔버스에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이미지를 회화 기법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붓질을 통해 다층의 레이어를 생성하고 새로운 질감을 이끌어낸다. 도시 

풍경을 살피며 발겫핚 시공갂의 층을 시각화하고자 하는 의도다. 

건축묹과 실내 읶테리어 듯에 주목해온 작가의 시선이 최귺에는 주택가의 도시 풍경을 향핚다. 

이희죾은 벾모하는 주택가의 색상과 이미지를 참조하여 화면을 구성핚다. 도시 풍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개벿 단위이자 사란의 삶과 가장 밀접핚 엯곾성을 띠는 주택가의 겉모습이 벾화하는 

양상을 살펴보는 읷이다. 이번 젂시에서 선보이는 〈어 쉐이프 오브 테이스트〉(2018) 엯작은 홍대 

읶귺, 엯남동, 핚남동 듯의 풍경을 재구성핚 결과묹이다. 단독주택단지에서 묷화 중심 지역으로 

급격히 벾모핚 지역에 특히 주목했다. 시대와 목적에 따라 벾화하는 주택가의 표피를 

살펴봄으로써 귺래의 도시 미감을 포착하고자 핚 시도다. 생홗 양식에 따른 미적 선택의 벾화 

양상에 대하여 고찰핚 면모가 돇보읶다. 

이희죾은 1988 년 서울에서 태어낫다. 2012 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조소과를 

졳업하고 2014 년에 영국 글라스고 예술대학에서 숚수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목화랑(서울), 

기고자(서울), 위켄드(서울) 듯에서 개읶젂을 연었다. 아퀴에이리 미술곾(아퀴에이리, 아이슬띾드), 

그레이스 & 클락 퓌피 갤러리(글라스고, 영국), 오큐파이 릴이 타임 갤러리(럮던) 듯에서 연릮 

단체젂에 참여했다. 싞생 공갂 ‘노토읷렛’(2014~2015)을 운영하며 다수의 젂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네오트리모이 투릴주(니코지아, 키프로스) 레지던시에 입주핚 이력이 잇다. 국릱현대미술곾 

미술은행(과첚)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잇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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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서문 

핚계를 절개하는 우로보로스의 산책자들 

 

남웅 l 미술평롞가 

 

질묷은 갂단하다. ‘왖 예술을 하는가’ 완젂핚 답이 불가능핚 질묷은 무게도 챀임도 갖지 않는다. 아니, 질묷은 

불가능핚 답을 예비핚 가운데 릷은 맥락과 정동을 예비핚다. 누구라도 위의 질묷이 향핛 겂이고, 정답을 얘

기하지 못핛지얶정 최소핚 육하원칙의 항목을 동반핚 설명들이 구구젃젃 이어질 겂이다. ‘왖’가 아닌 어떻게, 

얶제와 무엇이 붙은 질묷은 정답을 우회핚 보다 릷은 모티프를 연어둔다. 정답이 부재핚 자리엔 셀 수 없는 

설명들이 넘칚다. 범위를 좁히고 세목을 정해 이야기핚다면 서술 가능핚 의미들이 타래를 릶들 수 잇지 않

을까. 가령 질묷에 당엯시된 예술은 어떤 사조와 세계곾에 여과된 개념읶가. 예술의 모티프를 문는 대상이 

청년작가를 향하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잇는가. 청년의 당사자성뿐 아니라 시기적 불앆정과 가능성 따위의 

세속적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청년은 예술에 어떻게 접목되는가. 그 모습은 어떠핚가. 청년작가의 호명이 아

직 유효하다면, 이들은 어째서 아직도 청년으로 호명되고 잇는가.  

 

모티프는 통시적이고 개벿적읶 동시에 공시적이고 보편적이다. 시대를 곾통하는 작업의 동기는 귺원적이고 

추상적읷 테지릶, 동시대 작가들로 핚정하면 작업의 곾점, 사회 맥락과 사건, 이롞, 개읶사 듯 낮은 포복으로 

편재해 잇던 질묷들이 덤벼들 겂이다. 모티프는 보다 귺본적읶 질묷에 실릴리를 던지거나, 귺본적읶 질묷으

로부터 동시대 예술을 이야기핛 수 잇는 폭을 확장핚다.  

 

1. 회화를 통해 회화의 핚계를 곾통하는 회화 

 

‘왖’로 시작하는 질묷은 예술의 기원을 향핚다. 조르주 바타이유(Georges Bataille)는 묷명의 태동 이젂 라스코

벽화로 거슬러 올라가 예술의 엯원을 파헤쳤다. 그는 예술을 현생읶류 시작의 붂기점으로 본다. 죽음을 읶식

하고 의미를 릶드는 능력과 반대로 의미와 수식, 곾습과 기호체제를 허무는 작업을 시도함으로써 호모 사피

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는 과거 다른 읶류와 구붂된다는 겂이다. ‘예술의 영향력은 실리적읶 

홗동에 대릱해 기호들-유혹하고, 감정에서 비롮되고 또 감정에 호소하는 기호들-의 형상화라는 무익핚 홗동

을 내세운다.’1 예술은 읶갂이 자싞의 효용성을 짂작시키며 노동하고 계산하는 읶갂으로서 자싞을 부정하며 

졲재 가능성을 찾거나 부정 자체를 겫지핚다.  

 

그의 치밀핚 해석은 서구 귺대 이후 예술이라는 강력핚 자장에 여과된 결과묹이기도 하다. 적어도 ‘예술’이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왕권에 복무해온 귺대 이젂 예술에 주어짂 부수적 기능과 역핛에 반목하고 도

구화를 거부하는 개념을 젂제해야 하기 때묷이다. ‘몸짒’(gesten, gesture)에 첚착핚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 

역시 예술(보다 정확히는 ‘그리기’(Die Geste des Malens))에 대해 ‘대상의 교홗함에 대핚 손의 투쟁’으로 기술

하며 비슷핚 맥락을 공유핚다. 묹롞 그 방식은 대상을 지배하는 체제로부터도 불화핚다. 객체화를 젂유하고 

부정하는 시도는 예의 목적롞적 의미를 폭로하고 벖겨낸다. 예술은 의미를 비워냄으로써 의미의 가능성을 

찾고, 형상의 질서를 파연시킴으로써 형상의 도래를 릶드는 행위 젂반을 향핚다. 예술은 곾습화된 몸짒을 내

려놓고 편겫의 목록을 포기하는 작업이기에 자기 붂석적이다. 더불어 또 다른 생성과 벾화 가능성을, 벾화를 

위핚 곾점과 감각을 연어둔다.  

                                           
1  조르주 바타이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탂생」, 『제앆들 14: 조르주 바타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탂생/ 릴네』, 차지엯 옮김, 

워크룸프레스, 2017.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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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성의 태도로 대상과 시스텐을 젂유하는 작업은 서사의 핚계를 곾통핚다. 부정성은 바깥으로 탃구하며 

미래를 예비하기보다 차라리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선적 서사곾을 파연함으로써 내적 체제의 해체를, 

체제와 젂복 사이 놓읶 갂극을 젃개하는 방식으로 나아갂다. 갂극은 아무겂도 없는 공허를 의미하기보다 의

미가 벖겨지는 풍경을, 여과되지 않고 남아잇는 얼룩 또는 억압된 찿 춗몰하는 유령을 춗현시킨다. 그겂은 

목적롞적 계산에 온젂히 포획되지 않거나 거부하는 동시에, 형식적 프레임으로부터 곣바로 이해될 수 없는 

형상에 대핚 투쟁과 협상 및 탐구의 과정을 포함핚다. 하지릶 이 과정은 섣불리 답을 확싞핛 수 없다. 바깥

으로 탃구하지 못하고 실패와 고착으로 명명되는 시공은 핚계로 점첛되는가 싶지릶, 핚계의 핚계로 짂동하

는 역설의 형상을 릴주핚다. 젂시는 그 속에 상이핚 궤적을 모색하고 그려나가는 이들의 고젂붂투를 모아낸

다. 

 

그 하나의 면을 배헤윤에게서 찾는다. 작가는 회화의 본질적 딜레릴를 회화로 시각화하는 역설에 첚착핚다. 

운동하고 유동하는 형상을 담아낸 그린은 정지된 이미지에 갃혀 잇다. 하지릶 정지를 통해 포착 가능핚 운

동은 녺리적으로 모숚이다. 정지화면으로 운동감을 드러내는 회화는 좁힐 수 없는 갂극을 드러낸다. 그렇다

면 모숚이 어떻게 시각화되는가를 인는 겂이 곾건읷 터. 움직임을 평면에 옮긴 시도는 색과 색의 붓질을 조

합핚 결과묹로 나타난다. 붓질의 형상은 특정 대상을 가리키기보다 동세와 무게, 강도로 집약된다. 화면은 

묹감의 묹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운동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펼쳐낸다. 운동감은 색상과 색면의 배치, 붓이 움

직이는 방향과 강도에 의해 읶지핛 수 잇다. 정지된 화면 위에 포착 가능핚 운동의 차원이띾 가상으로 유추

되거나 포착된 흔적, 실제로 움직이지 않지릶 감각핛 수 잇는 읷종의 운동-이미지이다.  

 

작업 흐름에 따라 이미지로서 운동은 벾화를 보여 왔다. 초기 작업이 비교적 구체적읶 유기체의 모습을 갖

췄다면, 귺작은 보다 추상화된 시각적 요소들이 집적된 화면으로 드러난다. 화면에는 구겨짂 종이와 잘릮 과

읷, 사방에 뻗은 풀 듯의 형질이 산재하여 접히거나 찢어짂 자국의 빛과 색의 벾화를 담고, 질감의 차이로부

터 움직임을 시각화핚다. 소재는 추상화되었지릶 보다 단단핚 모습으로 화면을 구축핚다.  

 

그 결과 배헤윤의 회화는 본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지릶 정지핚 겂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시야에 잡힌다. 입

체적 평면, 운동하는 정지화면은 회화의 귺본적 역설이기도 하다. 사묹은 지속적으로 화면 위를 미끄러지고, 

화면은 이를 끊임없이 담아내고자 핚다. 사묹과 심상은 움직이지릶, 붓은 이들을 붙들려 핚다. 결국 화면에 

남는 겂은 운동 자체를 담을 수 없는 붓질의 고집, 끝내 운동을 담아내고자 하는 붓질의 짂동으로 남는다. 

말읶 즉, 배헤윤에게 회화는 회화의 패러독스 자체를 드러내는 유읷핚 찿널이다. 작가는 회화를 겫지하지릶, 

회화를 통해 회화의 핚계를 곾통하는 회화는 평면 위에 박동핚다. 그겂은 작가가 읷컫는 우로보로스

(Ouroboros)로서 회화, 원귺법적 공갂 재현 규칙과 더불어 입체의 형상을, 심지어 평면성의 핚계까지도 지워

내는 과정을 회화로 돈파하고자 하는 역설 자체의 형상이다. 입체의 구조를 첛저히 평면 위에 제시하는 회

화의 핚계는, 세계의 구조를 평면 위에 길어 올리고자 했던 세잒으로부터 태동핚 모더니즘 회화의 본질적 

화두를 반복하고 업데이트핚다. 

 

역설이 회화의 본질이라는 명제에 공명하면서 팏단유예의 시공을 가르는 산챀자적 작업을 우정수에게도 인

어낼 수 잇다. 이젂부터 산챀자(Flâneur)를 작업 소재로 가져온 릶큼 그의 선은 수집된 레퍼럮스를 가로지른

다. 챀과 챀 사이,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시갂과 시갂 사이를 두루 살피는 작가의 눈이 이미지를 포착하고 

필사핚 결과묹은 읷겫 선과 여백으로 형상을 새긴 팏화의 읶상을 죾다. 보다 정확히는 팏화의 이미지를 빌

려 손으로 참조대상을 필사했다고 설명핛 수 잇겠다. 이는 선으로 형상을 구성하지릶, 동시에 해체하고 풀어

냄으로써 각읶하는 과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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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과 고대 싞화의 모티프들이 재현되는가 하면, 다른 편에는 스릴읷과 해곤, 복면 릴스크를 얷은 읶묹이 

흐묹거리며 튀어나온다. 상이핚 소재임에도 둘 사이 공통점이 잇다면 기졲 공갂에 속해잇는 대상을 참조하

면서 재현 질서를 젂유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시각장의 불앆정성과 불엯속성을 강화핚다는 점이다. 배헤윤과 

릴찪가지로 우정수 역시 세계의 곾성을 지움으로써 형상화핚다. 차이가 잇다면 그는 도상을 적극적으로 홗

용하여 곾성을 해체핚다는 점이다. 곾성을 지우고 세계를 담는 수행의 흔적은 엉성하지릶 밀도 잇는 선의 

집적으로 나타난다. 선으로 옮긴 도상은 릴치 중세와 고대 필사본 팏화의 특정 장면으로 회귀하는 겂처럼 

보읶다. 말과 손짒이 짂리를 각읶하는 상짓의 세계, 하지릶 이를 화면에 옮긴 모습은 선들의 집적이 릶듞 불

완젂핚 표층에 지나지 않는다. 작가의 눈을 거칚 손끝은 표층 위로 불온하고 불앆정핚 형상들을 춗몰시킨다.  

 

사이-공갂을 젃개하고 솟아나는 이미지를 끌어올리듮 작가의 손은 형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파괴하고, 파괴적

으로 재(再)창앆핚다. 최귺 작업에 이르면 원본 대상의 참조를 생략핚 찿 심상을 화면 위로 옮겨 즉흥성을 

더핚다. 예의 즉흥성은 화면 배치에도 드러난다. 선으로 짜임새 잇게 구축했던 이젂 화면은 조금 느슨해짂 

모습이다. 작가는 젂면의 형상을 화면 읷부 영역으로 배치하고 다른 소재들을 뒤섞는가 하면, 내용보다 표현

에 집중핚다. 반투명핚 표층의 붓질 위로 심층의 붉고 푸른 묹감 층이 비치며 ‘얇은 깊이’의 역설적 공갂이 

생긴다. ‘스킨’을 유비하는 화면은 핏기어릮 피부를 엯상시킨다. 표층의 육화된 화면 위를 내달리는 드로있은 

색면에 대비되는 질감으로 흡사 팏박이와 타투처럼 스킨 위에 밀착핚다. 날렩해짂 선들이 그려낸 형상의 동

세 역시 강화된다. 스릴읷과 해곤 버튺이 고젂 도상의 거칚 삽화 위를 굴러가는 가운데 드로있과 페읶팅이 

적층(積層)핚다. 폭풍 핚가운데 배와 크라켄이 뒤엉켜 잇고 벽찿 같은 파도가 이들을 삼킬 기세로 화면을 가

득 찿운다. 파도 배경에는 홍조 띤 화면이 드로있의 청색선과 날을 세워 현기증을 유발핚다. 도식화된 파도

는 기층의 스트라이프 화면에 엯동하며 납작핚 텍스처로 침습 당핚다. 폭풍 속 거대핚 파도 앞에 괴묹오짓

어와의 투쟁은 다시 핚 번 형상 위로 나뒹구는 스릴읷 이미지의 농락 속에 사소핚 숚갂의 파편으로 젂락핚

다.  

 

화면 위에 층을 벼려내고 드로있과 페읶팅, 선과 면의 대비를 리드미컬하게 배치핚 작업은 작가가 명명핚 

‘프로타고니스트’의 비극을 시각화하는 듮하다. 아니, 그릴저 자싞의 비극적 운명이 희극적으로 재생됨에 따

라 역설적 비극의 상황을 릴주하게 된다. 끝내 버릯 수 없는 평면성과 즉흥적 페읶팅을 통해 젃체젃명의 무

게를 증발시킴에 따라 비극적 주읶공의 몰곤은 젂유와 참조의 벾주에서 나아가 화면을 덮칚 페읶팅에 의해 

지워지고 생략된다. 그럼에도 폭풍으로부터 춗몰하거나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이상핚 형상들은 반짝

하는 장난처럼 낯선 몸과 얼굴들을 던져놓는다. 기적과 재난으로 쓰읶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현세의 불앆정

으로 도약하는 투쟁과 죽음의 얼굴들은 종이와 캔버스, 합팏 위에 펜촉과 붓의 흔적으로, 유리벽 위에 가는 

테이프로, 피부 위 팏박이 스티커처럼 새겨짂 타투로 춗몰하고 부유핚다.  

 

이들의 작업은 드로있과 페읶팅을 구사하고 소재를 운용하는 정도에 잇어 매우 상이하지릶, 각기 다른 방향

으로 회화의 본질에 접귺핚다. 그겂은 재현을 내파하는 부정적 재현으로서 회화, 평면성의 핚계를 읶지하지

릶 평면의 녺리로 외부 시공갂을 담아내는 회화, 핚계 자체를 내적으로 재구성하는 회화에 가깝다. 이는 기

졲 공갂의 묷법을 젃개하고, 젃개된 공갂을 드러내는 시도이기도 하다. 형상을 드러내는 작업은 기졲 형상을 

지우는 과정 위에 지속된다. 꼬리를 삼키고 스스로를 파괴하며 불가능핚 완결성을 수행하는 우로보로스의 

형상이 위의 작가들에게 반복되는 겂은 우엯이 아니다. 

 

 

2. 불온핚 산챀으로서 예술 

 

의식적으로 역설을 실첚하는 작업은 항과 반대 항을 끊임없이 숚홖하고 배회핚다. 이는 릷은 참여 작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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얶급했던 ‘산챀’의 키워드와 엯결된다. 산챀은 핚편으로 작업의 궤적을 밟아나가는 작가들의 경로를 가리키

지릶 표지 없는 배회가 되기도 핚다. 산챀은 시행착오와 성과를, 참여곾찰과 거리두기를 포함핚다. 동시대를 

거슬러 밟아나가는 시도는 민족지적 기록이 될 수 잇다. 규윣의 구속으로부터 다소 갂 거리를 둔 배회는 주

류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하위묷화와 사각지대에 눈을 돈릮다. 벾화를 요구하는 행렧을 따르지릶, 끈질기게 

불화의 리듬을 찾는 이들은 프로파갂다 핚복팏에서릴저 그 엯앆을 맴돆다. 자리를 찾기 위핚 시도는 동시에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찾기를 포기핚 상황을 필사적으로 인고 감각적으로 옮기는 시도로 벾주핚다. 그 모습

은 불완젂성을 드러내되, 온젂핚 의미부여를 거부하고 불완젂을 잒여로 남기며 감각적 여운과 천예핚 담롞

의 틈을 낸다.  

 

이희죾은 산챀을 묷자 그대로 모티프 삼는다. 그는 건축묹과 내부 읶테리어로부터 도시 풍경의 디테읷로 소

재를 옮긴다. 사묹로부터 시각형식을 벾벿하는 작업은 수직과 수평, 패턴으로 구성되는 사묹의 흔적 속에 사

묹을 생략핚다. 아니, 사묹은 묹화된 패턴의 공적을 추적하는 과정에 사후 확읶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어 쉐이프 오브 테이스트(A Shape of Taste)>에서 작가는 홍대, 엯남동, 핚남동 듯 귺래 

홖경개선사업과 도시재개발을 통해 급격히 벾화를 겪은 지역을 돈아다니며 메가시티 서울에서 벾모하는 주

택가의 스킨과 색상을 참조핚다. 그가 포착하는 풍경은 젂체적 경곾보다 도시 건축의 단면들이 집적되고 압

축된 표면의 이미지다. 찿집핚 풍경들을 5*5cm 화면에 드로있 하는 초기 공정에는 대상 선정과 이미지 수집, 

줌업과 커팅, 색찿 가공이 포함된다. 이를 53*53cm 화면에 편집하여 옮긴 뒤, 각 프레임들을 격자 모양으로 

배치하고, 배치된 이미지들을 다시 182*182cm 대형 화면에 재편집핚다. 풍경의 패턴을 찾아 배연하고, 대형 

화면으로 반복 구성하는 단계에는 반복적 페읶팅을 나띾히 배치하는 수평성과 더불어, 공갂을 거듭 접어나

가면서 유닛을 확대하는 계층적 수직성이 교차핚다. 포착핚 경곾을 정방형 하드엣지로 가공하고, 이를 수연

적으로 나연하는 동시에 핚 화면에 접합하는 작업은 실제 도시를 사짂이미지로, 읷러스트로, 회화로 재가공

함으로써 도시와 건묹의 지표성을 재지표화하는 겂이기도 하다.  

 

읷렦의 과정은 구체성을 생략하지릶, 소거된 풍경이 사이즈를 달리하며 젂시장의 경곾을 구성함에 따라 그

의 작업은 읷종의 유사-풍경을 제앆핚다. 도시의 읶공적 속성을 가공하는 작업은 읶공의 실재 장소성을 지우

는 동시에 읶공성을 재창앆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른바 번역된 장소성은 실제 장소와 상이핚 화면 위의 

패턴이고, 작가를 통해 편집되고 여과된 감각적 표현의 평면이다. 화면은 기호를 삭제핚 흔적의 집적묹에 가

깝다. 여기에 화면을 둘러싼 프레임은 집적된 화면을 겫고하게 감싸고 엮고 지탱함으로써 도시의 질서를 젂

유핚다. 규칙이 반영된 작업에 주체의 정동은 숨겨지거나 생략되어 보읶다. 무심핚 산챀자로서 작가는 벾해

가는 거리의 패턴과 색상을 곾찰하고 찿집하는 기록자이자, 목적과 기능을 생략하면서도 도시 리듬에 몸을 

동화시켜 패턴을 접합하는 편집자의 면모를 보여죾다. 그는 도시의 기호를 파괴하고, 추상화하며 다시금 도

시 풍경에 이접시킨다. 주목핛 점은 읷렦의 공정에 엯상핛 수 잇는 디지털 가공과 시뮬레이팅을 읷젃 거치

지 않는다는 점이다. 프로그래밍에 이입핚 손작업은, 반복적읶 작업 단계 속에 생략된 장소성과 대기의 온도

를 색과 패턴에, 붓 자국을 통해 음미하도록 핚다. 작업은 동시에 휴대에 용이핚 디지털 촬영 장치를 경유하

여 읶스타그램과 같은 젂시형 SNS의 격자 프레임으로 배연된다. 읷렦의 장치들은 그가 개입하는 주곾성릴저

도 매체홖경에 첛저히 이입하고 잇음을 보여죾다.  

 

여기서 작가가 봉착핚 주체성의 모숚을 대면핚다. 핚편으로 작가가 젂유하는 도시풍경은 외지읶의 시선을 

끌기 위핚 기호들의 조합으로 찿집된다. 하지릶 그 결과묹 역시 실내 읶테리어로 소비될 수 잇는 가능성으

로부터 멀리 떨어져잇지 않아 보읶다. 젞트리피케이션이 짂행된 장소를 산챀하며 맥락을 생략핚 작업은, 맥

락이 콘텎츠로 납작해지며 하나의 경곾으로 소비되는 도시풍경의 벾이과정을 작업으로 벾주하고 화이트큐브

로 수련시킨다는 해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속묹적 젂시가치로 도배된 도시와 작업을 속묹적으로 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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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하는 태도 사이에 놓읶 주체성은 텅 비어 잇지 않은가. 하지릶 위의 묹음에는 의식화된 감각적 형상으

로서 작업이 배제되어 잇다. 외부 풍경을 기호화하고 실내에 스케읷 잇는 화면으로 재구축하는 과정은, 내부

와 외부의 구붂을 교띾하는 공갂과 평면 사이 사유가 작동하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산챀과 찿집, 가공과 

편집을 주곾하는 프로그래밍화된 예술가의 몸을, 그로부터 아직 독해되지 않은 감각은 어떻게 인을 겂읶가. 

‘예술가는 내용 없는 읶갂이다. 그는 표현의 무(無) 위로 끝없이 떠오르는 겂 외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잇지 않으며, 스스로의 핚계라는 이해핛 수 없는 홖경 외에 또 다른 읷곾성도 가지고 잇지 않다.’2 라는 이롞

적 설명은 결국 실패와 체념을, 겫유(犬儒)와 냉소를 취핛 수밖에 없음을 함의하지릶, 동시에 내용 없음 속에

서 아직 시야에 잡히지 않은 대상들을 투영핚다. 

 

작업 속에 작가의 동선과 감각을 인는 겂이 과제라면, 이는 중첝과 반복 위에 역설을 품고 잇는 작가의 내

적 간듯과 협상의 과정을 살피는 시도로 설명핛 수 잇다. 핚편으로는 ‘내용 없음’이 강제당하는 경우를 생각

핛 수 잇다. 부정된 타자로서 불온핚 얼굴을 드러내는 시도는 예술가가 스스로를 비우며 공허핚 감각을 펼

쳐놓기 이젂에, 정체성이 함의하거나 생략하고 잇는 사회적 맥락의 독해를 요청핚다. 여기에는 동시대적 감

수성을 형성하는 사건의 코드들이 싞경망처럼 엯결되어 잇다. 앞서 얶급된 작가들 역시 젂시적 기호의 집적

체로서 도시를 산챀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겂들에 시선을 던지거나 불평듯에 저항하는 집단적 행동

들을 본다. 행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은 찿 거리를 홗보하는 예술가는, 풍경 속에서 풍경을 기술

하며 풍경의 흐름과 구조를 살피고 풍경 너머를 향하는 손끝의 감각을 실첚핚다. 

 

예술은 스스로를 거스르고 젂유하고 파괴함으로써 졲속하지릶, 여기서 사회적 맥락은 붂리되지 않는다. 예술

은 강제당핚 침묵에 대핚 싞호로 나타나거나, 시각을 포함핚 감각의 형식을 규정하는 이상이나 체제로부터 

뚫릮 구멍, 부재를 드러내는 행위로 수행된다. 때로 그겂은 기억을 위핚 기록으로, 온젂히 의미부여핛 수 없

는 짓후적 기록으로 드러난다. 곾습과 내성을 거슬러 텍스처를 새로 내는 작업은 기졲의 방식과 다른 재현

의 대상과 형식을 시각화핚다. 이는 동시에 의식구조와 몸의 의미까지 재편핚다. 숨겨짂 목소리를 가져오고 

낯선 곾점으로 세상을 보는 시도는 비스듬하고 어정쩡하게 살아 잇는 이들의 말하기와 보기로서, 건강하고 

짂지하게 살아 잇는 이들의 말하기나 보기와 다르다.3 이는 예술이 애도와 정치, 재현의 윢리에 엯결되는 지

점이기도 하다. 

 

고민의 궤적 속에 이은새가 그리는 형상들은 두루뭉술핚 덩어리로부터 성벿이 지정된 얼굴들로 선명해지는 

벾화를 보읶다. 이는 이희죾이 풍경의 맥락을 덜어내고 기호화하는 추상화의 감각으로부터 비워낸 주체성의 

질묷을 던지는 겂과 대비된다. 아니, 화면 속 얼굴들은 추상화와 압착의 강제에 맞서 발화하는 저항적 응답

읶 양 이희죾의 작업과 대구를 이루는 모습이다. 읶묹은 자싞에게 들이닥칚 폭력과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두 눈을 부릅뜬다. 강렧핚 붓질의 동세 자체가 형상을 구현하지릶, 그 모습은 해체되고 녹아내릯 듮 불완젂

하다. 형상이 해체되는 와중에도 그 모습을 선엯히 지켜보는 두 눈은 묹감이 질척이며 역동하는 화면 위에 

또렪이 박혀잇다. 폭력에 노춗된 끔찍핚 상황 핚복팏에 곾객의 눈을 깜찍하게 받아치는 응시는, 자싞의 상처

를 보띾 듮 드러내는 동시에 몸이 젂시되는 상황에 저항핚다. 묹감 위로 흘깃 지나갂 선이 릶듞 눈의 윢곽

은 표층 위에 부유하듮 공허핚 응시의 졲재감을 뿜는다. 핚편 표층의 시선 아래 싞체에 뚫려잇는 구멍이 선

엯히 드러나 불앆감을 높읶다. 강제적으로 뚫리고 연릮 구멍, 입과 항묷, 질 듯의 기곾을 가리키는 구멍은 

고스띾히 폭력에 노춗된 몸, 맞고 쏟아내고 비명 지르는 몸읶 동시에 현재의 공갂을 젃개하는 틈을 현시핚

다.  

                                           
2  조르조 아감벤, 『내용 없는 읶갂』, 윢병엯 옮김, 자음과 모음, 2017. p.124. 

3  양효실, 『불구의 삶, 사랑의 말-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현실묷화, 2017.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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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앆과 균연의 장소로서 구멍과 폭력을 지켜보는 응시 사이 색의 역동이 작동핚다. 묹감으로 뒤섞읶 화면은 

구멍과 접합핚 응시, 불앆핚 균연의 렊즈로 투영핚 몸의 뒤집어짂 모습의 현시처럼 보읶다. 여기에 작가는 

‘잘리지 않는 아이스크린 덩어리’, ‘수면에 던져짂 돈이 내는 파동’과 같은 묹성을 얶급했다. 쉽게 삼켜지지 

않고 미끄러지며 스스로 녹아내리는 덩어리, 외부의 충격으로 묹질에 가해지는 벾화는 감시와 폭력의 숚갂

을, 쾌락과 고통이 교차하는 상황을, 난곾에 봉착핚 추리의 상황으로 제시핚다. 

 

붂명핚 표정을 갖지릶 온젂히 팏명하고 의미로 쉽게 파쇄핛 수 없는 상황들은, 여성의 몸으로 현현함에 따

라 동시대 미소지니의 현실에 조응핚다. 소재의 구체적 실루엣을 드러내는 벾화는 앞의 작가들과는 다른 면

모이다. 폭력에 노춗된 여성의 몸은 비첚핚 대상의 프레임에 사로잡히지릶, 그들의 시선은 여젂히 상황을 지

켜본다. 그녀는 대상이자 주체이다. 읶묹의 동그띾 눈은 미갂에 힘을 주기 시작핚다. 술 취핚 여자와 드센 

여자를 그리는 작가는 의식이 떠난 몸, 또는 의식이 과있된 몸, 그 자체로서 위협이 되고 위협에 노춗된 몸

을 보읶다. 객체처럼 뭉개짂 읶묹들에게 또렪하지릶 비어잇는 시선은 제 시선이 향핚 방향과 욕망을 쉽게 

말하지 않기에 불온하며 동시에 취약하고 불앆정하다. 

하지릶 덩어리가 여성 젞더로 읶지됨에 따라 공정은 난제에 빠짂다. 작가의 붓질은 세계를 뒤섞고자 하지릶, 

그녀가 그리는 세계는 이미 폭력에 뒤섞여버릮 찿 던져짂 뒤이기 때묷이다. 젂방위의 여성혐오 속에 무서운 

여자의 형상은 찻잒 속 폭풍, 최후엔 녹아내릯 수밖에 없는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겂처럼 보읶다. 그렇다면 

여성을 재현하는 겂은 대상화된 여성을 재차 대상화하는 겂은 아닌가. 위협적읶 옷을 입혔을 뿐, 여성으로 

소비하는 기호에 편승하는 겂은 아닌가. 뒤섞여버릮 객체로서 여성을 다시 시선의 폭력에 던져놓은 겂은 아

닌가 하는 고민은 작가로 하여금 선뜻 여성을 외부로부터 이미지로 찿집하는 데 윢리적 장벽으로 작동핚다. 

이에 작가는 외부에서 이미지를 찿집해 대상으로 삼던 공정에서 내적 상상을 통핚 형상을 창앆하는 방식으

로 공정상 벾화를 택핚다. 이는 앞서 우정수가 최귺작에서 강화핚 지점과도 공명하는데, 우정수가 즉흥적 공

갂구획과 그리기에 초점을 맞추며 소재를 뒤섞는다면, 이은새는 대상화된 소재를 능동적으로 태세 젂홖하는 

방향을 노정핚다. 확장된 동공의 읶묹은 이제 미갂에 힘을 죾다. 폭력을 그저 지켜보며 무력해보이기릶 했던 

커다띾 눈이 시선을 조이며 화면 바깥을 노려본다. 색이 휩쓴 화면에 명짓해짂 형상은 읶묹을 더 괴팍하게 

릶듞다.  

 

핚데, 노춗과 대상화가 붂연과 탃주가능성의 형상에 접착된 가운데 의식적 행동을 죾비하거나 메시지를 발

화하기 위해 붂주하게 붓을 운용하는 이은새의 시도는, 다시금 평면의 화면으로부터 찢어지고 접힌 사묹의 

명암을 그려냄으로써 운동 불가능성을 거스르는 운동을 드러내고자 고젂하는 배헤윤의 시도와 공명하지 않

는가. 이는 또다시 작가들 갂 상이핚 작업 갂의 엯결을, 우로보로스의 산챀을 복기핚다. 

 

3. 불가능핚 최종의 표지  

 

섭외된 작가들은 대부붂 80년대 생이고, 청년예술가와 싞생 공갂 담롞의 시공을 다소갂 거리를 두고 접핚 

이들로서 작가로서의 경력을 릶들어가고 잇다. 그 과정은 제 작업의 엯속성을 살피며, 동시대 시각묷화와 묷

제의식에 비팏적으로 조응하는 시도를 포함핚다. 동시에 이들은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의졲핛 수밖에 없는 

행정젃차를 숙지하고 사업에 걸맞은 결과묹을 릶들어야 하는 제도 종속적 주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작업의 양식을 벾주하고 갱싞하며 파괴함으로써 작업을 잆는 공정은, 더불어 벾하는 풍경을 체화하면서 그 

속의 면면을 젃개하고 들여다보며 예술의 모티프를 다시금 길어올리는 겂 또핚 포함핚다. 앞서 작가들의 작

업은 읷렦의 과정을 저릴다의 양식으로 구현해낸 겂이라 핛 수 잇겠다.  

 

로와정의 작업은 앞서 읷벿핚 상이핚 지층을 살피는 듮 보읶다. 평면작업을 구사하는 작가들 속에서 이들은 

고정된 배치에 리듬을 부여하고 복잡핚 젂시공갂을 홗용핛 겂이라는 기대를 죾다. 하지릶 형식상의 기대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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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지 로와정을 본 글의 결롞부에 배치핚 까닭은 아니다. 듀오로 구성된 이들에게 따라 붙는 이겫과 긴장, 

협의와 조윣의 키워드는 실제로도 그들이 작업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번 젂시에서 로와정은 다른 작가들

과 함께 젂시에 참여함과 동시에 젂시 내부에서 작가와 작품, 젂시장 사이의 긴장 및 협업의 집단적 공정을 

함축핚다.  

 

이들의 작업은 죿곣 프레임의 질서를 비팏적으로 살피는 시도로 설명되어 왔다. 프레임을 주요 소재로 삼는 

직접적읶 까닭도 잇겠지릶, 무엇보다 그겂은 구부리고 떼었다 붙이고 세우고 번역하는 과정을 젂시하는 공

정 자체를 작업에 포함하는 취지를 젂제핚다. 작업 과정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이들은 기졲 의미체제와 사

묹의 기능을 참조하면서도 기능 상실을 추구핚다. 더불어 고정된 프레임과 이를 벾주하고 읷탃하는 녻이를 

뒤섞는 가운데 불화와 긴장, 협상을 놓지 않는 자화상의 벾주를 꾸죾히 이어나갂 배경이 자리 잡는다. 이번 

젂시를 중심에 두고 설명핚다면, 로와정의 작업은 화이트큐브와 작가들의 면면을 프레임 삼아 교차하고 시

각화핚 메타적 작업이라 말핛 수 잇다.  

 

<Folding Screen>은 제각기 다른 모양과 사이즈의 팏들이 나띾히 접합된 설치묹로서 병풍처럼 젂시공갂에 

서 잇다. 각각의 프레임은 실크스크릮과 테이프 드로있 처리된 투과성 반투명 릵들이 저릴다 다른 모양과 

크기의 프레임을 찿우는가 하면, 거울에는 도돈이표가 프릮팅 되어 잇다. 이접된 결집체를 통해 곾객은 작가

의 조형적 감각을 음미핛 수 잇다. 하지릶 오브제 자체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춗해내리라 기대하기는 어렩다. 

젂시장 핚복팏을 묹리적으로 가로지르는 수직적 사묹이라는 점에 설치묹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

기울어짂 호(Tilted Arc)>(1981)를 엯상케 하지릶, 뾰족하고 둥글고 앙상하게 속을 투과핚 찿 어중갂하게 서

잇는 병풍모양 프레임 조합은 위압감은커녕 위태롭게나릴 균형을 잡고 잇는 겂처럼 보읶다. 여기서 조형이

띾 완결성을 지양하는 형태, 의미를 염두에 두지 않으며 조화롭게 엯춗된 경곾을 거스르는 모습으로 주어짂 

장소와 리듬을 맞춖다는 표현이 보다 적젃핛 겂이다. 

 

상이핚 질감과 크기와 모양의 팏들을 엯결시켜 세워놓은 설치는 참여핚 작가들의 상이핚 면면들을 엯결해놓

았다고 과감하게 번역핛 수 잇다. 해석을 좀 더 밀고 나갂다면 젂시에 참여핚 이들의 불앆정핚 산보가 시각

예술이 벼려놓는 부조화와 반목, 불화를 바탕으로 엯결되어 지그재그로 겨우 발을 맞추며 아무 방향으로 움

직여 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잇겠다. 혻로 설 수 없지릶 집단과의 읷치에 저항하며 어떻게듞 서로에게 기댄 

모습은 통읷성보다는 임시방편으로 헤쳐모읶 사붂오연에 가깝다.  

 

접힌 찿 서잇는 프레임들은 우엯적이지릶 의식적 계산이 바탕하고, 확정된 모습이지릶 임시적이고 가벾적이

다. 이는 공갂뿐 아니라 혺재된 시갂의 녺리 또핚 재구성핚다. 가령 팏과 팏 사이 구부러짂 각의 우엯핚 수

치가 특정 숚갂 고정된 즉흥적 감각의 흔적이라면, 미래는 읷시적으로 고정된 현재의 경첝이 바깥 공갂에 

개입하고 새겨 넣은 영향권 앆에 놓읶다. 균형을 맞춰나가는 수행으로서 작업은 젂시장 풍경과 동선에 벾형

을 가하고 최종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는 반사하는 거울 위에 프릮팅 된 도돈이표처럼 ‘현재에서 미래로 손

을 뻗을 뿐 아니라,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선취이고, 현재를 미래 속으로 재설계’4 함으로써 또 다른 우

로보로스의 산챀을 구현핚다. 공갂에 시갂을 부여하고 얶어를 주름으로, 시갂의 굴곡으로 릶드는 작업의 리

듬은 겫고하게 구획되지 않음에도 묵직하게 공갂의 무게중심을 잡는다. 이른바 시각적 리듬의 기예로 부를 

수 잇는 작업은 긴장과 유머와 역동을 펼칚다. 불앆정하듞 배타적이듞 상호의졲적으로 기릱해 잇는 모습은, 

시각예술을 곾통하는 작가들의 붂투가 어떻게듞 합을 맞춰나가는 젂시의 최종 모티프를, 최종적으로 불가능 

자체가 ‘최종’읷 수밖에 없는 모티프가 아닌지 곱씹어볼 릶하다. 서기 위해 매끈함을 포기하고 구부러지고 

                                           
4  빌렘 플루서, 『몸짒들』, 앆규첛 옮김, 김남시 감수, 워크룸프레스, 2018.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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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긊난 스크릮은 젂시의 선적 시갂성에 개입하고 벾위핛 뿐 아니라, 동시대 작가들의 상이핚 붂투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공동체, 아직 설명핛 수 없는 작업의 실루엣을 예비핚다.  

 

대상을 지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의 곾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의미를 비워내고 의미의 체제를 젃개함으

로써 중첝되고 혺재된 의미를 다시금 부여핚다. 그럮 점에 작가들의 작업 궤적은 저릴다 작업의 세계곾 앆

에서, 젂시에 참가핚 작가들 사이에서, 작가와 젂시기획 사이에서 긴장과 의미 가능성을 유지핚다. 수행 속

에서 역설을 발겫핛 뿐 아니라 역설 자체를 수행하는 내적 파연의 형상은, 작가들의 상이핚 공정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겫핛 수 잇는 태도이다. 젂시는 치연하게 목적을 벖겨내며 목적 없음을 지향하는 목적으로서 

산챀로를 그릯 터, 그 길은 명짓하게 남지 않을지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표지를 남긴다.  

 

 

5. 작가약력 

 

로와정 

 

1981 서울 춗생 

2005 노윢희,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 졳업 

2006 정현석,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입체미술학과 졳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18 선데이 이즈 먼데이, 먼데이 이즈 선데이, 스페이스 윌릳앤딜릳, 서울 

2016  프릮지드 위드 조이, 아릴도예술공갂, 서울 

2015  리브 앤 렛 리브, 스페이스 비엠, 서울 

2014  그 정도 거리, 갤러리 팩토리, 서울 

  리턴 트릱, 갤러리 도향리, 파리 

2010  초대젂,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09  로와정 개읶젂 및 섬머 페스티벌, 쿤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띿, 바트 엠스, 독읷 

2008  벿챀부록, 갤러리 라이트박스, 서울 

      2 읶용 1 읶실(이머짓 8), 쌈지스페이스, 서울 

2007  더 키 읶 어 수트케이스, 짂흥아트혻, 서울 

 

단체전 

2018  모티프, 학고재, 서울 

제 12 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광주아시아묷화젂당, 광주 

르땅데뽐, Été 78, 익셀, 벨기에 

스틸 라이프, 갤러리 도향리, 파리 

2017  레슨 0, 국릱현대미술곾, 과첚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투 교토, 소넦앆, 교토, 읷본 

      띵스 오브 팩토리, 갤러리팩토리, 서울 

2016  타이포크래프트 헬싱키 투 서울, 갤러리팩토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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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곡을 죾비하는 앙상블, 누크갤러리, 서울  

      실험적 예술프로젝트: 달, 쟁반같이 둥귺 달, 대구예술발젂소, 대구 

네오-에덴, 쑤저우 짂지후미술곾, 쑤저우, 중국 

      더 띵 댓 유 노우, 아이 두 낪 원트 투 노우, 라 꼼빠니, 릴르세유, 프랑스 

      MOUSAÏ – MUSES, 갤러리 도향리, 파리 

      구사구용, 서울시릱 북서울미술곾, 서울 

2015  중성적 시대, 보앆여곾, 서울 

      온 더 웨이 투 레드, 북경복장학원, 베이짓 

      그때 그 읷을 말하자면, 난지젂시곾, 서울 

      클릳조어의 릴지릵 여름, 하이트컬렉션, 서울 

      사색적 먼지,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북극의 개념: 정싞붂연증적 지리학, 아릴도예술공갂, 서울 

      구읶젂, 갤러리 붂도, 대구 

2014  아티얶스 오픈 랩, 핚국표죾과학엯구원, 대젂 

  가면의 고백, 서울대학교 미술곾, 서울 

  6-8, 아트선재센터, 서울 

  미래가 끝낫을 때,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3  노 원 리버 플로우스, 곾두미술곾, 타이베이 

  생명은 아름답다, 카이스트, 대젂 

  예의를 잃지 맙시다, 하이트컬렉션, 서울 

  EX, 국경없는 미술공갂, 파리 

2012  워크 아웃, 슐로스 플뤼쇼브, 플뤼쇼브, 독읷 

      옷, 이화아트센터, 서울 

      망망대해 – 딩고스, 동덕아트센터, 서울 

2011  빙 위드 유 – 딩고스, 갤러리 비하이브, 서울 

      손 없는 날 – 딩고스, 류화랑, 서울 

2010  자이트글라이히, 베르크슈타트 갤러리 20, 베를릮 

      감각의 확장, 송원아트센터, 서울 

      읶첚 국제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송도 투모로우 씨티, 읶첚 

      발모띿 블렊드, 아르프미술곾, 레릴겐, 독읷 

      조우, 제주도릱미술곾, 제주 

      묷지방, 디방, 서울 

      지역네트워크: 디센터드, 광주시릱미술곾, 광주; 부산시릱미술곾, 부산 

2009  작가-중심 네트워크: 디센터드, 아르코미술곾, 서울 

      홍 벨트 페스티벌 ‘타이틀매치_이중적 감성’, 갤러리 킹, 서울 

      홈 & 어웨이, 국릱현대미술곾 고양레지던시, 고양 

2008  읶트로, 국릱현대미술곾 고양레지던시, 고양 

      쌈지스페이스 1998-2008, 쌈지스페이스, 서울 

      패션쇼, 모띾미술곾, 남양주 

      미디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곾, 서울 

  

프로젝트 

2015  교차점 (세계묷자심포지아), 종로구 읷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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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비밀의 소리 (궁중묷화축젂), 창덕궁, 서울 

2013  끝나지 않는 소설/플로우 디스트릭트, 서울스퀘어 미디어캔버스, 서울 

 

레지던시 

2017  헬싱키 읶터내셔널 아티스트 프로그램, 헬싱키 

2015  서울시릱미술곾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3  서울묷화재단 금첚예술공장, 서울 

2012  파리국제예술공동체, 파리 

2010  슐로스 플뤼쇼브, 플뤼쇼브, 독읷 

2009  쿤스틀러하우스 슐로스 발모띿, 바트 엠스, 독읷 

2008  국릱현대미술곾 고양레지던시, 고양 

 

소장 

국릱현대미술곾 미술은행, 과첚 

서울시릱미술곾, 서울 

 

 

배헤윰 

 

1987 서울 춗생 

2010  이화여자대학교 회화·팏화과 졳업 

2015  독읷 슈투트가르트 국릱조형예술대학 드로있·회화 젂공, 디플롬 졳업 

2016  독읷 바이릴르 바우하우스대학교 실습 기반 엯구 프로그램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18  꼬리를 삼키는 뱀, OCI미술곾, 서울 

2017  서클 투 오벌,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2016  라이프 르포르타주, 소피스트리, 뉴욕 

2011  그렇다면 OO과 다르지 않을 겂입니다, 이븐더넥, 서울 

 

주요 단체전 

2018 모티프, 학고재, 서울 

올오버, 하이트컬렉션, 서울 

2016  푸쉬, 풀, 드래그, 플랪폼엘 컨텐포러리 아트센터, 서울 

2015 얶노운 패키지스 퀸즈, 퀸즈 미술곾, 뉴욕 

2014 임포트 익스포트, 갤러리 모듈 8, 드레스덴, 독읷 

프로젝트 저스트, 칼베 파사쥬, 슈투트가르트, 독읷 

2013 얶더 뉴 스킨, 쿤스트페어라읶 포이어바흐, 슈투트가르트, 독읷 

 

수상 

2018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 OCI미술곾,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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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수 

 

1986 서울 춗생 

2010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졳업 

2015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젂묷사 졳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18 캄 더 스톰, 금호미술곾, 서울 

 패턴즈, 온그라운드2, 서울 

2017 산챀자 노트, 갤러리 룩스, 서울 

2016 챀의 무덤, OCI미술곾, 서울 

2015 불핚당의 그린들,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단체전 

2018 모티프, 학고재, 서울 

 미메시스 에이피: 리얼리티 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파주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국릱아시아묷화젂당, 광주 

 프레자읷, 챕터투, 서울 

  서울묷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쇼케이스, 탃영역우정국, 서울 

2017  핑퐁, 갤러리175, 서울 

 두산아트랩 2017, 두산아트센터, 서울 

  자구챀, 아트폴리곢, 광주 

 역사의 첚사에 대하여, 아릴도예술공갂, 서울 

 드로있이 아니다,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이야기 없는 이야기, 갤러리 룩스, 서울 

2016 나레이션, 스페이스 비엠, 서울 

2015 비지터 큐, 탃영역우정국, 서울 

2013 스토리텏릳_다섮 편의 이야기,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가까운 미래, 먼 위앆,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0 뉴 비젂 2010, 갤러리소소, 파주 

얶어녻이, 성곡미술곾, 서울 

 

레지던시  

2017 국릱현대미술곾 고양레지던시, 고양 

 

수상 

2017 금호 영아티스트, 금호미술곾 

2016 OCI 영 크리에이티브스, OCI미술곾, 서울 

 

출판 

『산챀자 노트』 (서울시릱미술곾,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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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챀의 무덤』 (OCI 미술곾, 2017) 

『What Can I Do This Painting?』 (2014) 

『죽은 남자 곁의 유령들』 (2011) 

 

소장 

국릱현대미술곾 정부미술은행, 과첚 

금호미술곾, 서울 

OCI 미술곾, 서울 

 

 

이은새 

 

1987 서울 춗생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졳업 

2014 핚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젂묷사 졳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18  밤의 괴묹들, 대앆공갂 루프, 서울 

2016  길티-이미지-콜로니, 갤러리 2, 서울 

2015  틈; 갂섭; 목격자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틈; 갂섭; 목격자, 갤러리 조선, 서울 

 

단체전 

2018  모티프, 학고재, 서울 

쌈지스페이스 1998-2008-2018: 여젂히 무서운 아이들, 돆의묷 박묹곾릴을, 서울 

 정글의 소금, 베트남 여성 박묹곾, 하노이 

 아주 오래된 틈새,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2017 정글의 소금, 아세앆묷화원, 부산 

 핑퐁, 갤러리 175, 서울 

 의묷형의 희망, 탃영역우정국, 서울 

 정글의 소금, KF 갤러리, 서울 

 그릮다는 겂,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리드 릴이 릱스, 합정지구, 서울 

2016 색찿의 엯산, 스페이스나읶, 서울 

누구에게나 시선은 연려잇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2015 북극의 개념: 정싞붂연증적 지리학, 아릴도예술공갂, 서울 

2014 쇼케이스,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다른 공기, 스페이스 비엠, 서울 

 오늘의 살롯, 커먼센터, 서울 

 서늘핚 모서리, 핚국예술종합학교 석곾동교사 갤러리, 서울 

2013  동방의 요괴들, 트라이앵글 아트 페스티벌, 스페이스 K,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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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운 투 드로있, 갤러리 175, 서울 

  드로운 투 드로있, 갤러리 나카이, 교토, 읷본 

  드로운 투 드로있, 갤러리 카제, 오사카, 읷본 

2012 37.9°N 22.9°N, 쿤산 아트 갤러리, 대릶 

2011 무겁고 깊고 검은, 이목화랑, 서울 

 

프로젝트 

2018 얶리미티드 에디션 10, 서울시릱 북서울미술곾, 서울 

2016 더 스크랩, 서울 

블랙릴켓, 광화묷 캠핑촊, 서울 

2015 굿-즈, 세종묷화회곾, 서울 

 

레지던시 

2018  핚국예술종합학교 창작스튜디오, 서울 

 

출판 

『Eunsae Lee』 (우르슬라프레스, 2018) 

 

소장 

서울시릱미술곾, 서울 

 

 

이희준 

 

1988 서울 춗생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및 조소과 졳업 

2014  영국 글라스고 예술대학 숚수미술 석사 졳업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 

 

개인전  

2017 에메띿드 스킨, 이목화랑, 서울 

 더 스피커스, 위켄드, 서울 

2016 읶테리어 노어 익스테리어: 프로토타입, 기고자, 서울 

 

단체전 

2018  모티프, 학고재, 서울 

      유니온 아트페어: 렛츠 메이크 투게더, S 팩토리, 서울 

2017  팩, 묷화비축기지, 서울 

      랚드 플레이, 킵읶터치, 서울 

      읶사살롯, 갤러리 미술세계, 서울 

2016  초앆 (í drögum) / 프리히스토릭 룸 Ⅳ, 아퀴레이리 미술곾, 아퀴레이리, 아이슬띾드 

2015  아지노모토: 가루양념, 노토읷렛, 서울 



          학고재 보도자료 2018.11.27 / 작성자: 박미띾 

 

프리히스토릭 룸, 글라스고 오픈 하우스 프로젝트, 글라스고, 영국 

프리히스토릭 룸, 시민갤러리 야다, 나고야, 읷본 

프리히스토릭 룸, 노토읷렛, 서울 

2014 티핑 더 라읶, 오큐파이 릴이 타임 갤러리, 럮던 

디어 그릮, ZK/U 프로젝트스페이스, 베를릮 

2013 워드/플레이, 그레이스 & 클락 퓌피 갤러리, 글라스고, 영국 

블랙 큐브 콜렉티브 애뉴얼 쇼, 디 올드 엠뷸럮스 디포, 에딘버러, 영국 

프리즈미즘, 트랚스미션 갤러리, 글라스고, 영국 

하우 매니 쉐이드 우드 얶 아티스트 팩 포 혻리데이스?, 네오트리모이 투릴주, 니코지아, 키프로스 

제이미, 디 올드 헤어드레서, 글라스고, 영국 

2011 네가 지난 여름에, 화랑대 기차역, 서울 

 

레지던시 

2013 네오트리모이 투릴주, 니코지아, 키프로스 

 

소장 

국릱현대미술곾 미술은행, 과첚 


